                         성  시  간 (사제용) 

7시 30분 시작 성가      번 1절만 (사제가 감실문을 열면) 성가       번 입니다. 
복음과 강론 
(        이(가)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.
…주님의 말씀입니다. 
◎ 하느님 감사합니다.

(강론 후 묵상 15분간)
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

○ 엎디어 절하나이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,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

   우러러 뵈올수록 전혀 알 길 없삽기에,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.

●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,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

  믿나이다, 천주 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.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.

○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

   저는 신성,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올리나이다.

●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보지는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 않사오니 

   언제나 주님을 더욱 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.

○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, 사람에게 생명 주는 살아있는 빵이여, 

  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. * 복사출발
● 사랑 깊은 펠리칸, 주 예수님, 더러운 저,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. 

  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 내시리이다.

○ 예수님,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오니 

  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뵙고 주님 영광 바라오며 기뻐하게 하소서.

◎ 아멘.

성체 강복 전 분향

성체 찬미가 끝나고 사제가 제단 앞으로 내려와 분향하는 동안 성가          번

[분향 후]  ( 주는 우리에게… ◎ 한 없이 감미로운 양식을 주셨나이다. (알렐루야)
( 기도합시다. 이 기묘한 성사로… 공경하게 하소서. 
성자께서는 세세에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.

· 복사는 신부님께 견포 씌워드리고 신부님 제단으로 올라가실 때 제대로 올라온다
· (종칠 준비)

성체 강복

기도 후 제대에 올라 성체강복을 주신다
하느님 찬미가

마침 성가

기도 후 사제가 성체를 감실로 모셔두고 나서 제단 앞으로 내려와서 퇴장한다.
마침 성가 <      >번
천주교 서대문성당(090507)


